
1. 림프부종이란?

조직세포 사이의 간질액이 림프계로 흡수되면  

림프액이라고 합니다. 림프액은 림프계를 따라  

이동해 혈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술이나 감염 등의 원인으로  

림프계가 손상되어 막히면 림프액이 가하거나  

흐름이 정체되어 림프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암환자에게 림프부종이 생기는 경우 

▶ 골반 림프절 절제술을 한 경우 

▶ 림프절 부위에 방사선치료를 한 경우 

▶ 림프절로 암이 전이된 경우

2. 림프부종의 증상 

림프부종의 초기에는 부종이 나타나더라도 아침이나  

휴식 후 저절로 회복되지만 이를 조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회복 되지 않는 부종으로 진행되다가,  

감염발생, 팔, 다리의 기능적 운동저하가 옵니다.

 

환자가 알 수 있는 림프부종의 증상 

▶ 신발 등을 착용하였을 때 조이는 느낌 

▶ 통증, 쑤시는 느낌 또는 무거운 느낌 

▶ 피부가 붉어지거나 부종이 생김 

▶ 열감이나 통증 등 감염의 증상이 있음 

▶ 함요부종 (피부를 손 끝으로 누르면  

    눌린 자국이 수초동안 지속되는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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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부종

<그림: 림프부종이 생긴 다리>

<그림: 림프흐름의 모식도>



3. 림프부종 증상의 일상생활 관리방법

림프부종이 있는 다리 부위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 관리해 주십시오.  

림프액 생성을 증가시키는 요인 

▶ 온열 (온찜질, 반신욕,족욕, 전기장판) 

▶ 반복된 감염, 화상, 알레르기 반응 

▶ 과도한 근력운동 

▶ 과도한 노동 

▶ 장시간의 비행기 탑승 

▶ 반복된 주사, 침, 안마 (마사지) 

림프액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 

▶ 허리띠 등의 악세서리 

▶ 조이는 속옷 (거들, 브래지어) 

▶ 다리 꼬고 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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